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Editorial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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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우여곡절 끝에 2년차 Journal of Radiopharmaceuticals 

and Molecular Probes (JRMP) 편집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

다. 올해는 제 1호에 논문을 8편 밖에 못 실어서 제 2 호에 12

편의 논문을 채우기 위하여 많은 애를 썼다. 특히 간행이사

의 노력이 처절할 정도였다. 사실 올해 20편을 채우지 못하면 

JRMP의 폐간을 심각히 고려해야할 상황이었다. 연간 20편

의 논문을 발표해야 앞으로 과학기술총연합회의 지원을 받을 

수 있는 최소 요건이 되기 때문이다. 또한 이러한 지원을 받

지 못한다면 학술지로서 존재의 이유가 없는 것이다.

 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현재 국내 과학이나 의학 학술지 

발간 환경은 최악의 상황이다. 이는 모든 과학자나 의학자들

이 SCI(E) 논문에만 원고를 내려고 하고 있고, 또 그보다 먼

저 모든 대학교나 연구소 또는 연구비를 주는 정부기관에서 

SCI(E) 논문만 업적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 원인이다. 

이러한 상황에서 1년에 20편의 논문을 학술지에 싣는다는 

것은 학회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없이는 불가능하고 거

기다가 부편집위원장을 비롯하 모든 편집위원들의 헌신적인 

노력이 필수적이다.

그런데 대학교나 연구소에서 SCI(E) 등재지의 논문이 아

닌 논문은 실적으로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해서 JRMP에 출

판하는 것이 완전한 헛수고는 아니다. 특히 외국에 박사후연

구원으로 갈 경우는 상당히 도움이 된다. 외국에서도 물론 

Impact Factor (IF)가 높은 학술지에 등재된 논문에 더 높은 

가치를 주는 경향은 있고 외국 학술지들간에도 IF 경쟁은 치

열하다. 그러나 외국에서는 연구원을 뽑을 때 논문을 발표한 

학술지의 IF 보다는 발표한 내용을 더 중요시한다. 그리고 추

전자의 업적이나 추천 내용, 그리고 학회에서 발표하면서 같

이 토론을 했다든지 하는 실질적인 내용을 더 중요시하는 경

우가 있다. 따라서 이력서에 JRMP에 발표한 논문 특히 제1

저자로 발표한 논문이 있으면 물론 매우 저명한 학술지에 발

표한 것보다는 못하지만 발표 내용을 인정하여 그 사람의 평

가에도 고려를 하게 되는 것이다. 이는 추천자가 추천서에 내

용을 넣기도 쉽게 해 주니 여러가지로 중요하고 경우에 따라

서는 채용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다.

앞으로 JRMP는 우선 한국학술지인용색인 (KCI)에 등록

하는 것을 일차 목표로 하고 있다. JRMP와 같은 신규 학술

지는 논문 수가 적어서 KCI 등록에도 어려움이 많다. 기본적

인 논문 편수가 충족되어도 논문 심사에서 게재율이 너무 높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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으면 평가 점수가 낮기 때문이다. 게재율이 70% 미만이 되

면 100%인 경우 보다 5점이 높은데 이는 매우 큰 점수 차이

다. JRMP의 게재율이 70%가 되려면 논문 투고 숫자가 거

의 30편은 되어야 하고 이 중 10편은 게재 거절이 되어야 하

는데 현재 상황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다. 그 외에도 편

집위원장과 위원들의 자질, 온라인 편집, 연구윤리 규정 제

정, 논문의 형식, 논문심사제도, 등 많은 평가 기준이 있는

데 이러한 것은 대부분 편집위원회의 노력으로 극복이 가능

할 것이다. 

2016년을 보내며 2017년에는 우리 회원 모두가 더 좋은 연

구 업적을 이룰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, 또한 더 많은 좋은 논

문이 JRMP에 투고되어 방사성의약품 분야의 중요한 지식산

업으로서의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.


